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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콩 시민 100만 명,
‘반중국’ 외치며 시위

미국 국방수권법 하원안에
‘주한미군 감축금지’ 조항 추가

1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이‘범죄

인 인도 법안’반대 시위를 위해 거리로 

나왔다. 홍콩의 변화와 도전을 억압해 온 

중국 정부에 대한 분노가 쌓인 결과다.

10일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홍콩 정

부는 홍콩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

범죄인 인도 법안의 입법을 강행하고 있

다.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

만,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

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

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.

이와 관련 홍콩 시민단체와 야당은 범죄

인 인도 법안이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우

려하고 있다.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

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

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.

홍콩 시민들은 이에 반대해 지난 9일 거

리로 나왔다. 영국 식민시대 이후 가장 큰 

항쟁 규모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. 

홍콩인마다 손에 든 것은 중국 송환 반대

를 뜻하는‘반송중’(反送中),‘악법 반대’

등의 손팻말이었다. 

홍콩인들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 

것은 그동안 홍콩의 중국화를 밀어붙인 

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 수 

있다. 2014년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

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이 실패로 돌

아간 후 중국 정부는 홍콩 독립 목소리가 

커질 것을 우려했다. 우산 혁명을 이끌었

던 지도부에는 공공소란죄 등의 명목으

지난달 말 미국 

하원에 제출된 

2020회계연도 국

방수권법안에 빠

져있었던‘주한미

군 감축금지조항’

이 추가됐다.

11일‘뉴스1’에 

따르면 미 하원 군

사위원회 위원장

인 애덤 스미스 의

원은 이날 전략국

제문제연구소(CSIS)에서 열린 대담

회에서“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

서 삭제됐던 주한미군 감축금지조항

을 다시 넣도록 수정했다.”며 이같이 

밝혔다. 

스미스 의원은 또“우리는 의회 승

인 없이 주한미군 수를 2만 8,500명 

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 

(추가) 수정했다.”고 말했다. 

미 상·하원이 지난해 통과시킨 

‘2019 국방수권법’은 주한미군 병

력을 2만 2,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

것을 금지한 조항을 뒀고, 지난달 23

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‘2020 국방

수권법’개정안에서는 하한선을 2만 

8,500명으로 확대했다. 

그러나 지난 3~4일 하원이 제출한 

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어 갑자

기 주한 미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

로 징역형이 선고됐고, 홍콩 독립을 주장

하는 홍콩민족당은 강제로 해산됐다.

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 모욕적인 행동

을 하거나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

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어

길 시 실형 등에 처할 수 있는‘국가법(國

歌法)’마저 추진됐다. 홍콩 선거관리위원

회는 독립 성향을 가진 야당 후보의 피선

거권을 잇달아 박탈하기도 했다.

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.

스미스 의원은 이날 대담회에서 북

한의 위협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. 그

는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

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맹

국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

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.”고 

강조했다.

그는 그러면서도“계속해서 북한과 

대화의 창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

다.”고 말했다.

스미스 의원은“북한이 대화하고 

만나길 원한다면 한국, 미국과 회담

을 통해 긴장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

하다.”면서“장기적으로는 동맹국들

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

는 방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

다.”고 덧붙였다.

▲ CSIS가 개최한 대담회에 참석한 애덤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(왼쪽)

▲ 지난 9일 홍콩에서 열린 ‘범죄인 인도 법안’ 반대

 시위에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했다.


